제 1 과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받는 자녀입니다.
A.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1.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이신 하느님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음
갈라티아서 4, 6-7
가.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게 됨
나.   하느님의 거룩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
※ 세례성사의 은총
2.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느님
우리 인간이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지만 그런 인간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며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끄심
가.   아브라함과의 계약
나.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과 계약
다.   예언자들을 통한 구세주 약속
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3.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가.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유익한 모든 것을 주심
마태오 7, 11
나.   우리의 행위와 자격에 구애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심
마태오 5, 45
다.   우리가 용서를 청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주심
루카 15, 11-3 (되찾은 아들의 비유)
라.   하느님의 자비는 온전히 하느님의 자유로 베푸시는 사랑임
마태오 20, 1-16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B.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1.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한껏 받는 삶을 살게 됨
가.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며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
나.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주는 일시적 쾌락과 안락을 쫓던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맡기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음 
※ 하느님의 뜻 (구원)
하느님을 알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1요한 4,12)
2.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과 사랑을 주는 삶(선교)
가.   괴로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나.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다.   미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임
